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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파생상품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을 위한 
장기국채선물 도입 방안

일시_ 2021년 10월 28일 (목) 15:00~17:00
주최_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장소_ 보험연구원 회의실(12층)
       ✽현장참석은 10월 18일 최종 결정

방식_ 비대면 ZOOM 화상회의

       https://us02web.zoom.us/j/84326227665?pwd=YVBuSXR1M1J3UkNNUHE4TlVHWFg1QT09

         회의 ID:843 2622 7665 (회의ID: 969225)

후원_ 

0732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금융투자교육원 12층)

TEL : (02) 2003-9923  

E-mail : kafo2012@gmail.com

Homepage : www.kafo.or.kr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연구원 13층

TEL : (02) 737-5866  

E-mail : krms.risk@gmail.com

Homepage : www.krms.org

•버   스 : �153, 162, 461, 503, 753, 5012, 5623, 6513, 7007-1, 5601번 버스 여의도역 하차, 	

삼천리 빌딩 옆 화재보험협회빌딩 8층

•지하철 : �5호선, 9호선 여의도역에서 5번 출구 반대방향 150미터 도보, 	  

삼천리 빌딩 옆 화재보험협회빌딩 8층

•자가용 : �마포대교, 원효대교 남단 국제금융로 진입하여 국제금융로 6길 화재보험협회빌딩	

(협회빌딩 내 주차불가, 의사당대로에서 진입 불가)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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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5:00 ~ 15:10

   축  사

   정희수 회장 (생명보험협회)

   환영사

   김재현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상명대학교)

15:10 ~ 15:40

   주제 발표 Ⅰ

   30년 만기 국채선물 도입 검토

    - 발표 : 김 솔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15:40 ~ 16:10

   주제 발표 Ⅱ

   장기국채선물과 금리 리스크

    - 발표 : 노건엽 박사 (보험연구원)

16:10 ~ 17:00

   토  론

    - 사회자 : 김   범 회장 (한국파생상품학회, 숭실대학교)

    - 토론자 : 강병진 교수 (숭실대학교) 

                  김병렬 상무 (교보생명)

                  이주환 부장 (한국거래소) 

                  이태기 보험리스크 총괄팀장 (금융감독원)

                  이항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17:00    폐  회

사회자 : 이경희 교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상임이사, 상명대학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파생상품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을 위한 
장기국채선물 도입 방안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파생상품학회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을 위한 

장기국채선물 도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보험회사는 전례가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의 지평은 보험산업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금융권으로 확장된 지 오래입니다. 보험수요 포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새로운 시장과 상품 발굴 못지않게 선진화된 자산운용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성패가 좌우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국채선물은 그동안 장기 자산운용 수단에 목말라하던 보험회사에게 단비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ALM 수단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생상품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적시 적소에서 활용됨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도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세미나는 보험학계와 금융학계의 협업으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産·學·官 모두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 학회의 이경희 상임이사님, 

이재람 총무이사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성 어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교보생명, 보험연구원, 

삼성생명, 한국거래소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김 재 현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김      범


